
한화그룹, 대전에 태양광발전 건설
2014년 상반기 3MWh 완공 예정 … 15년 가동 후 대전시에 기부채납

한화그룹이 2014년 상반기까지 대전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.

대전시는 한화그룹이 72억원을 투입해 유성구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 빈터 3만5000㎡에 발전용량 3MWh의

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1월8일 밝혔다.

발전소는 연간 3821MW의 전력을 생산해 매일 35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15년간 가동한 뒤 대

전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대전시는 발전소가 가동되면 7500만원의 세수 증대와 178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

고 있다.

염홍철 대전시장은 “발전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”이라며 “계획대로 설치하고 가동될 수

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염홍철 대전시장과 홍기준 한화그룹 부회장은 1월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

협약서에 서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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